
중도로 수행하면 혼란도 고요하다  
현대인의 큰 괴로움 중 하나가 시끄러움, 소음

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도시에 산다. 도시의 미

세 먼지와 함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시끄러움

일 것이다. 특히 아파트나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

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고요함이 절실한 현대인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리는 도시의 현대인들에

겐 한적한 전원생활이나 자연 속의 캠핑 또는 산

사에서 템플스테이 같은 것이 로망이다. 

우리는 흔히 고요한 곳을 가면 ‘절간 같다’고 

말한다. 그만큼 사찰, 절은 조용한 곳이라는 인식

이 강하다. 현대인들이 시끄럽고 번잡한 도시 생

활을 하면서도 산이나 산사에 가는 것을 좋아하

는 것은 스트레스와 소음에서 벗어나 치유를 체

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 사회에서 명상이 유행

하는 것도 이러한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내

면의 고요와 평화를 누리고자 함이다. 불교의 참

선 명상도 고요함을 상징한다. 절의 선방하면 누

구나 잡념을 비우고 고요함을 누리고 싶어 한다. 

고요함만을 공부로 생각하면 병이다.

참선 명상하면 누구나 고요함을 추구한다고 생

각하기 쉽다. 실제 세상에서 참선 명상 지도하는 

분들이 고요함이 명상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자주 접한다. 

남방 위빠사나 사마타 명상법을 안내하는 분들

은 눈을 감아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차단하고 의

식을 호흡에 집중하여 번뇌 망상을 일어나지 않

게 명상하도록 지도한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일단 시선이 차단되어 내면에 집중할 수 있다. 또 

마음에 번뇌 망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들

숨 날숨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호흡 집중 명상을 배운 어느 불자는 집에서 매

일 30분씩 명상을 하고 있는데 소음이 자꾸 들려

서 집중이 안된다고 하소연한다. 집 밖의 자동차 

경적 소리나 도시의 소음들, 그리고 윗집의 화장

실 물내리는 소리, 강아지가 짓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려서 집중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평소 생활할 때는 그런 

소음들이 그렇게까지 거슬리지 않았는데, 명상하

려고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기만 하면 더 소음이 

크게 들리어 집중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명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절이나 

명상센터에 가서 해야겠다고 말한다.

또 어느 불자는 도시에 있는 한 명상센터에서 

명상을 배웠는데, 그 명상센터는 명상할 때 창문

은 햇빛을 완전 차단하는 커튼을 치고 실내 조명

을 다 끄고 촛불만 켜서 어두운 분위기에서 호흡

에 집중하는 명상을 안내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캄캄한 명상실에서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 명상

을 하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져 힐링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고 어두운 명상실에서 명

상을 잘 하고 명상센터를 나서면 바로 도시의 소

음이 더 크게 들렸다고 한다. 더구나 정갈하고 고

요한 명상센터에 있다가 집으로 가면 가족이 보

는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에 설거지와 빨래 거

리가 잔뜩 쌓여 있으니 스트레스와 짜증이 더 나

는 것을 느낀다고 하소연한다. 

그래서 그분은 시끄럽고 번잡한 집이나 직장 

생활을 할지더라도 늘 고요한 절이나 명상센터가 

그리워져 빨리 참선 명상하러 가고 싶다는 마음

이 더 간절해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세는 바람직한 것일까? 참선 명상을 

하고 싶고 선원이나 명상센터를 가고 싶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가정이나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한

다면 이것은 편향된 것으로 불교의 정견이라 할 

수 없다. 왜 그런가?

고요함만을 가르친 잘못된 참선 명상

사실 이렇게 고요함만을 공부로 생각하는 참선 

명상 전통은 옛날에도 있었다. 조사선 전통에는 

화두 참선법이 중심이지만, 묵조선이라는 참선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에는 거의 보이지 않

으나 특이하게도 일본 선종에는 이 묵조선(黙照

禪)하는 분들이 많다. 

묵조선은 말 그대로 묵묵히 앉아서 자기 마음

을 보는 좌선 수행이다. 시끄럽고 번잡한 일상은 

상관하지 말고 오직 좌선을 강조한다. 묵조선에

서는 우리가 이대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고요

히 좌선하면서 번뇌망상을 비우면 그대로 부처라

는 것이다. 그래서 1분 앉으면 1분 부처, 1시간 앉

으면 1시간 부처라고 한다. 

묵조선 같이 참선 명상하는 이들에게는 깨달음

이 없다. 이미 깨달아 있다고 보고 고요히 않으면 

그대로 부처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참

선 지도자들은 이렇게 참선을 안내한다. 

이와 같은 묵조선 계통의 견해는 간화선이 정

립된 당시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화두 참선법을 

제창한 대혜선사는 화두를 의심하지 않고 묵묵히 

앉아만 있는 참선 수행자들을 ‘묵조사배(默照邪

輩)’라 하며 묵조의 삿된 무리라 비판하였다. 

대혜선사의 고요한 공부에 대한 비판

간화선을 제창한 대혜선사가 고요함만을 닦는 

수행자에게 바른 참선을 안내하는 글에 이런 대

목이 있다. 

“당신은 고요한 공부를 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

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눈을 뜨고 사물을 접하

는 곳에 마음이 편안하고 한가합니까? 

만약 편안하고 한가하지 않다면, 이것은 고요

한 공부가 힘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했으되 오히려 힘을 얻지 못했다면, 마땅히 빨리 

힘 얻는 공부를 구해야만 바야흐로 평소의 허다

한 공부를 등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고요한 공부를 하는 것은 다만 시끄러

운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히 시끄러운 

때에, 도리어 자기 마음이 시끄럽게 되는 피해를 

입는다면, 도리어 평소에 고요한 공부를 하지 않

은 것과 같을 뿐입니다.” - 〈서장〉 24. 유통판 언

충에게 답함(2)

이 편지는 묵조 공부를 한 지 20년이 되는 한 재

가 수행자에게 바른 참선을 일깨우는 대혜선사의 

글이다. 만약 고요한 곳에서 참선 명상을 해서 공

부 힘을 얻은 수행자라면 시끄럽고 번다한 곳에 

가더라도 한결 같아야 한다. 그런데 고요한 곳은 

좋아하고 공부할 곳이라 여기면서도 시끄럽고 번

거로운 집이나 직장은 공부할 곳이 아니라 여긴

다면 이것이 어찌 바른 마음 공부라 하겠는가? 

 

하나 되는 중도 삼매를 닦아야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처럼 바른 공부로 생사의 괴로

움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려는 수행자라면 중

도 공부를 해야 한다. 고요함과 시끄러움에 상관

없이 참선 명상할 수 있어야 한다. 시끄러움과 고

요함이라는 양변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고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화두 참선이다. 대혜선사

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힘을 덜어서 고요하고 시끄러운 데서 한

결같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단지 조주스님의 무

자(화두)를 뚫으십시오. 홀연히 (화두)를 뚫으면 

바야흐로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둘이 서로 방해되

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 〈서장〉 24. 유
통판 언충에게 답함(2)

화두 참선은 이와 같이 간단하다. 시끄럽고 조

용한 장소, 집이나 선방, 명상실, 거리, 지하철 등 

언제 어디에서나 오직 화두 하나에 집중하면 바

로 마음이 중도가 된다. 이렇게 화두 삼매가 체험

되면 될수록 마음이 중도가 되어 시끄럽고 고요

함에 상관없는 평상심이 계발되는 것이다.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아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

탈하였듯이 우리도 중도를 닦아야 한다. 중도를 

닦는다 함은 우리 마음에 고요함[止]과 또렷또렷

함[觀]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호흡에 집중하든지 화두에 집중하든지 어떤 참선 

명상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마음을 또렷또렷하면

서도 고요하고 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하게 하면 

중도 삼매가 되어 우리 본성을 밝히게 된다. 

이렇게 중도 정견으로 공부하는 수행자는 시끄

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항시 밝은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중도 정

견이고 지혜다.

▶한줄 요약 

중도를 닦는다 함은 우리 마음에 고요함[止]

과 또렷또렷함[觀]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2023년 9월 6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기획연재 13

고양 흥국사 흥국선원.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고요한 경계를 조심하라17

고양 흥국사 선명상실에서 선명상을 배우는 불자들.

고요한 명상 후 소음은 더 스트레스

시끄러운 곳서도 수행할 수 있어야

중도될 때 평상심도 계발되는 것


